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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 선사 법어, 노래되어 법계 장엄하다

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(1927~2012)의 법어를 노래로 만든 ‘선법가’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.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노래는 출·재가 제자들의 합창으로 온 법계를 장엄했다. 본원 청년합창단의 공연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했다.

본원 어린이합창단은 선법가·동요메들리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
잡았다.

안양=신중일·김민재 기자

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

묘공당 대행 선사(1927~2012)의 법어를 노래

로 만든 ‘선법가’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

가 열렸다.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노래

는 출·재가 제자들의 합창으로 온 법계를 장

엄했다. 

한마음선원(이사장 혜수 스님)은 11월 24일 

경기 안양아트센터에서 ‘선법가 40주년 기념 

음악회’를 개최했다. 

‘선법을 노래하다’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

악회에서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, 안

양 삼막사 주지 탄묵 스님, 염불사 주지 향림 

스님과 최대호 안양시장 부부, 김학규 조계종 

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

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. 

한마음선원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, 안양

본원 주지 혜솔 스님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

님(본지 발행인),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

국내지원장 스님, 한명우 본지 대표이사, 이

동복 안양본원 신도회장, 이화행 한마음과학

원 부원장, 박종수 신도회 명예회장 등이 참

석했다.

대행 선사 원력서 시작된 음성포교 40년

‘선법가(禪法歌)’는 대행 선사의 뜻을 받들어 

안양본원 어머니 합창단이 1984년 창단되면

서 시작됐다. 1994년 거사 합창단이 발족되며 

한국불교 음성 포교의 새 전기를 이룰 기틀을 

세웠다. 대행 선사는 세계를 다니며 진리를 구

하는 이들에게 감로법을 전했고, 선법합창단

은 이에 함께 하며 음성공양으로 법석을 장엄

했다. 또한 선법합창단은 각종 불교 행사에 적

극적으로 참여, 선법가를 통해 한마음의 도리

를 전파했다.

‘선법가’는 한마음선원만의 수행법이기도 

하다. 대행 선사의 법어를 합창을 통해 되짚고 

마음으로 돌려보는 수행 과정이기 때문이다. 

이날 음악회도 ‘선법가’가 시간과 세대를 넘어 

어떻게 대중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지를 확

인하는 자리였다.

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“‘선법가를 

노래라고 하지만, 자꾸 부르면 지극하게 염원

하는 관이 됩니다.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

요’라고 말씀하신 선법가 가사처럼 모든 인연

과 화합하며 관하는 도리를 실천하는 선법합

창단이 대행 선사의 법음을 잘 전해주길 바란

다”고 격려했다.  

김진용 선법 거사합창단장은 “선법가라는 

대행 선사 말씀을 노래로 제작해 대중에게 들

려주는 것이다. 이는 노래가 아니라 큰스님의 

법문을 대신 전하는 행위다. 이 같은 선법가 

합창은 수행과도 같다”면서 “오늘 음악회도 

대행 선사가 만드신 선법가를 사부대중에게 

선보인다는 의미로 준비했다. 요즘같이 어려

운 시기에 이 공연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

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”

고 밝혔다. 

노래된 禪法, 시공, 세대를 넘다  

이날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. 

대행 선사 오디오 법문을 바탕으로 펼쳐진 최

은희 안무가 창작무 ‘진(進)’이 음악회의 시작

을 알렸다. 이어 한마음선원 승단합창단 60여 

명이 선법가 ‘서천의 푸른나무’를 합창했다. 

선법합창단은 ‘한 시루의 대중이여’ ‘마하반

야바라밀다심경’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

과 <반야심경> 의미를 전했다. 선법보살합창

단에서 은퇴한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한뿌리 

합창단은 ‘무시일종가’ ‘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

울리고’를 통해 생활 속 수행을 강조한 대행 

선사의 가르침을 전했다. 

한마음선원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공연도 

있었다. 본원 어린이합창단은 선법가 ‘대장부’ 

‘모두에게 감사해요’와 동요 메들리로 대중들

의 이목을 사로잡았다. 

본원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말 그대로 ‘청년’

의 에너지로 채워졌다. 선법가 ‘원통 속을 벗

어나려면2’를 합창한 청년합창단은 그룹사운

드 ‘송골매’의 ‘모여라’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

합창단이 편곡한 버전을 대중에게 선보였다. 

밴드 연주와 춤, 안무가 함께 한 청년합창단의 

무대는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듯 했다. 

2부 공연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

와의 협연으로 더욱 풍성해졌다. 지원 연합 선

법합창단은 선법가 ‘정신 발전의 길’ ‘자기의 

길을 닦으려면’을 선보였다. 본원 거사 합창단

은 대중가요 ‘바람의 노래’ ‘우리는’을 합창곡

으로 편곡해 합창 솜씨를 뽑냈다. 

초청 가수의 무대들도 빛을 발했다. 1부에

서 선법가 ‘공무가’와 ‘아름다운 나라’를 선보

인 국악인 하윤주는 2부에서도 선법가 ‘나 하

나 꽃 피어’를 본원 보살합창단과 함께 선보였

다. 국악인 김수인은 보살합창단과 선법가 ‘깊

은 물 돌고 돌아’를, 솔로로 ‘쑥대머리’를 공연

했다. 

공연의 피날레는 선법합창단의 무대가 장식

했다. 선법합창단은 이날 음악회를 위해 새로 

작곡된 ‘물에서 맑은 물 찾기 어렵고’를 초연했

고, ‘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’ 앵콜 공연까지 선

보이며 40주년 기념음악회를 회향했다.   

이날 공연에 참석한 대중은 세대를 뛰어넘

어 대행 선사의 법어를 되새길 수 있는 환희의 

법석이라고 입을 모았다. 

김무겸(공군군악대, 22) 씨는 “어른 아이 할 

것 없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공

연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”며 “오늘 어머

니가 합창에 참여하셨는데, 열심히 준비한 만

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가족 간 세대 전승의 현장도 만날 수 있었다. 

남동생이 어린이합창단원으로 참여한 조예령

(11) 양은 “어린이합창단이 부른 ‘대장부’가 뭉

클했다. 동생이 단원으로 합창해서 더 기뻤다”

고 밝혔다. 아버지 조은철(39) 씨는 “그동안 아

이가 힘들게 연습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오늘 

무대에 선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고 자랑스럽

다”면서 “한마음선원에서 이런 귀중한 자리를 

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 

한마음선원, 선법가 40주년 기념 음악회 

11월 24일 안양아트센터서 개최

법산 스님 등 2000여 대중 참석

2시간 여 동안 환희의 법석 펼쳐

1984년 대행 선사 원력으로 창단

대행 선사 법어 담은 선법가 공연

“선법가 합창도 일상 속 佛法수행”

한마음선원 승단합창단이 선법가 ‘서천의 푸른나무’로 음악회의 
시작을 알렸다.

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
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
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-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(인도 최대의 불탑)과 아쇼카대
왕의 석주들인 -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-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-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
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. 

▶ 일   정 : 인천 - 델리 - 바라나시 - 보드가야 - 라즈기르 - 영축산 - 나란다대학 -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- 아레라즈아쇼카석주 - 
               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- 쿠시나가르 - 룸비니 - 기원정사 - 아그라 - 델리 - 인천

▶ 동참금 : 270만원

▶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: 2025년 2월 15일 출발 ~ 2월 25일 도착 (인도성지 11일 일정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년 3월 04일 출발 ~ 3월 14일 도착 (인도성지 11일 일정) 

2025년 1월 04일 출발 ~ 
1월 14일 도착 (11일 일정)

3월 24일 출발~3월 28일 도착  4월 1일~8일(6박 8일) 3월 22일~3월 26일(5박 6일)

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
-교토시내 숙박 

▶ 일   정 : 인천-오사카-법륭사-선림사-남선사-청수사

               -은각사-아라시야마 천룡사-동사-삼십삼간당
               -천태종 본산 연력사-나라 동대사 등  

              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
              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.

▶ 동참금 : 199만원 

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,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

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.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

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,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

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

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.

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천수 맥적산석굴 돈황

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

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.  

▶ 일   정 : 인천-카트만두-부탄 파로-팀푸-푸나카-

                파로-카트만두-인천

▶ 동참금 : 410만원 

▶ 일   정 : 인천-서안(진시황 병마용갱, 화청지)-

                천수(맥적산석굴)-난주(병령사석굴)-

                가욕관(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)-

                돈황(막고굴,명사산)-서안-인천 

▶ 동참금 : 259만원

일본 교토 벚꽃여행 5일 부탄,네팔 성지순례 8일 중국 실크로드 돈황 순례 6일

특별할인가


